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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3월 24일 수요 예배 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

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해 주심을 주님께 너무나 

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선생님을 통해 전해주심과 

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 하던 중 

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]

* 예수님 말씀 *

사랑의 깊은 역사, 사랑의 깊은 마음, 

내 사랑, 나의 기쁨, 내 모든 희망들, 

나의 사랑 내 신부들아.

진정 너무나 사랑한단다.

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소리를 들었느냐?

내가 너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애타고 

내 마음 벅차올라 너희 가운데 역사한단다.

“사랑한다.” 이 한마디 전해 

내 마음 조금이나마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

나는 그간 얼마나 심정타고 애타하며 기다렸는지 

아느냐?

그 말 진정 내 신부에게 전하기 위해 

너무나도 내 마음 애달파하며 

그 모든 사랑 너희 가운데 전하려고 

늘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

너희 가운데 내 사랑 전하길 힘쓴단다.

내 사랑, 내 심정 받은 내 신부들아! 

너무나 사랑한단다.

너희 선생의 그 사랑과 심정 

애달프고 눈물로는 들을 수 없는 

나와의 사랑으로 그 역사 이루어 

내게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마음 이루었단다.

늘 내 맘, 내 심정에서 

내게 그의 모든 것 내어준 그처럼 

너희 모두가 그리 나아오길 원하노라.

내 사랑, 내 신부들아.

너희는 진정 이 거센 바람과 환란가운데 

내 사랑 안에서 힘내길 원하노라.

이 혼란 속에서 너희는 

너희의 모든 정신 무장, 영 무장, 

마음 무장, 육 무장 할지어다.

절대 흔들리지 마라! 

‘최전방 특공대!’인 자들이 

자신의 자리를 떠나고 

온전한 정신으로 무장치 않으면 

전쟁터는 함락당하고 만다.

그러니 너희 모두 

내 신앙의 영적 전쟁의 최고 전방에 있는

내 사랑의 섭리 특공대 모두는

정신무장에 온 맘과 정신을 쏟으라.

아무리 좋은 작전과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 있다 

할지라도

그 작전을 함께 수행할 자들이 

그 정신 온전치 않으면 

그 작전과 지휘관이 있다 한들 

소용이 없다.

그러니 너희 모두는 

이 비유의 말을 듣고 진정 깨달아라!

육으로 지휘하며 나아가는 너희 선생, 

그의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나와 맞닿은 자이다.

그러하기에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수준은 

최상을 향하여 계속 치닫는데 

너희의 정신이 온전치 않고 

너희의 행함이 온전치 않으니 

어찌하여 이 영적 전쟁 

사탄 마귀에게서 이기며 

많은 생명 데려 올수가 있겠느냐.

내 사랑들아. 

진정, 진정 선생 통해 하는 말 깨닫고 

제발이나 정신을 깨우고 부활시켜라!

어린 아이에게 최고급 무기를 준다 한들, 

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

도리어 사고가 나고, 

어린아이에게 최고급 음식을 준다하여도 

그 아이는 그것을 먹고 

오히려 체하게 된다.

그러니 

너희의 정신 마음이 온전치 않는다면 

아무리 깊고 깊은 말씀, 



그 모든 것 준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며

오히려 행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너희 가운데 독이 

된다.

그러니 너희 모두는 말씀 들으면 진정 깨닫고 행하

며 

또한 내 심정과 내 뜻을 알고 

선생의 몸부림을 보고 깨달아서 

진정 너희 정신을 깨워라!

진정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잊지 않는 

너희가 되길 원하노라.

사랑한단다. 내 사랑, 내 심정아! 

늘 함께 하길 원하노라.

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

늘 하나 되자! 

영원히 함께하며, 

늘 너희 진정 하늘의 신부, 

그리고 군대로 거듭나길 원하노라. 

에스겔 골짜기에 주의 그 말씀으로 

생기가 더해져 군대를 이루었듯 

너희 모두 믿음방패, 구원투구, 

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, 

복음의 신, 의의 호심경을 달고

전신 갑주를 입고서 나아오라. 

내 사랑아, 내 심정아! 

진정 깨닫고 거듭나라! 

내 말씀으로 내 사랑으로 

최강의 신부, 군대들이 되어 지길 원하노라. 

진정 사랑한단다. 

늘 함께하자. 

함께하길 원하며

너희의 정신을 깨우기에 늘 노력하는 

나 주 예수 그리스도.


